
- 1 -

2023. 8. 17.(목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8월 17일 오전 06:00 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 
보도자료

담당부서: 서울교통공사 정보통신처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6311-9800

지능형기술팀장 최경철 6311-9810

담 당 자 이관민 6311-9822

사진없음 ■ 사진있음 □ 쪽수 : 3쪽 관련홈페이지 http://www.seoulmetro.co.kr

서울지하철 5호선‘더 스마트하고 안전’해지다

3D 기반 지능형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사업 본격화
- ‘스마트 스테이션’ 사업 본격화…LG유플러스 컨소시엄 16일 착수 보고

- 3D맵·지능형CCTV·IoT센서등 ICT기반통합관리시스템 구축…’24년 2월완료

- “첨단기술활용, 시민의안전을최우선으로하는미래형도시철도의선도적역할기대”

□ 서울교통공사(이하 ‘공사’라고 함)가 지하철 5호선 노후 모니터링 시스템을

3D 기반 지능형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개량하는 ‘스마트 스테이션’ 사

업을 본격화한다고 17일 밝혔다.

 

□ ‘스마트 스테이션’이란 분야별로 분산되어있던 역사 관리 시스템을 정보

통신기술(ICT)을 기반으로 개량한 통합관리 시스템이다. 이번 사업은

‘24년 2월까지 5호선 51개 역사에 구축한다.

○ 스마트 스테이션은 5호선 방화~상일동역 구간 역사에 구축되며, 강일~하남검

단산역 구간은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아 제외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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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스마트 스테이션 사업은 2018년 군자역(5,7호선) 시범 설치를 시작으

로 2022년까지 1~4호선, 8호선 등 총 5개 노선을 완료했으며,

2026년까지 1~8 전호선을 구축 완료할 예정이다.

□ 앞서 스마트 스테이션을 구축한 2·8호선 역사를 분석한 결과, 순회 시

간이 64.3%(28분→10분), 돌발 상황 시 대응 시간이 72.7%(11

분→3분)으로 단축되는 등 안전과 보안, 운영효율 향상이 높은 것으로

나타나 5호선으로 확대 구축하게 되었다.

□ 스마트 스테이션이 도입되면 3D맵, IoT센서, 지능형 CCTV 등이 유기

적으로 기능하면서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보안, 재난, 시설물, 고객서비스

분야 등에서 통합적인 역사 관리가 가능해진다.

□ 스마트 스테이션은 소방, PSD, 셔터, 승강기, 카메라 등 개별적으로

관리하던 역사 시설물을 고객안전실에서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축하

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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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디지털트윈 기반의 3D맵은 역 직원이 역사 내부를 3D 지도로 한 눈에 볼

수 있어 실시간 위험 상황 감지 및 전파, 비상 상황 시 처리를 지원하여

긴급상황의 골든타임 확보와 사각지대 범죄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.

□ 또한 신규 설치되는 지능형 CCTV는 화질이 200만 화소 이상으로 고

속 딥러닝 AI 모델 학습을 통해 고도화된 영상분석 기능을 제공한다.

이 기능으로 제한구역 무단침입이나 역사 화재 등이 돌발 상황이 발생

했을 때 실시간으로 알려준다. 또한, 지하철 역사 내부를 3차원으로

표현함으로써 위치별 CCTV 화면을 통한 가상순찰도 가능하다.

○ 기존 CCTV는 1995년 설치되어 화질이 40만 화소에 불과해 대상물 식별에

한계가 있었다.

□ 공사는 스마트 스테이션 사업 착수에 LG유플러스 컨소시엄(LG유플러

스, NH네트웍스)과 6월 계약을 체결하고 16일 착수보고회를 열었다.

사업비는 134억 원이다.

○ 착수보고회는 16일 오후 2시에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개최됐다. 김성렬 서울교

통공사 기술본부장, 김기병 서울교통공사 정보통신처장,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

이사, 최택진 LG유플러스 부사장, 허중빈 NH네트웍스 부사장 등이 참석하였다.

□ 김성렬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“5호선 스마트 스테이션 구축으로

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하철 이용 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

이다.”라며 “향후 전 역사에 첨단 기술을 도입한 미래형 도시철도 구축

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붙임 착수보고회 사진 2부.


